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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이철호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2015년도 연구사업으로 ‘창조농업혁신을 위한 정

책방안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창조농업 혁신의 근간은 첨단 생명공학기술

을 이용하여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향상하여 지

속가능한 고소득 농업경영을 달성하는 것인데, 우리의 현실은 일부 소비자들

의 부정적인 인식과 불안감으로 기술혁신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농업의 당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님과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김주곤 교수님, 그리고 한국생명공학원 식물시스템공학연구센터 곽상수 센터

장님께 각각 연구 과제를 드렸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그동안 ‘생명공학기

술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구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서

울대 김주곤 교수님은 ‘국내 농업 생명공학기술의 발전현황과 이의 적용을 

위한 선결과제’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공학연구원의 곽상수 박사님은 ‘생명공

학기술의 활용을 통한 한국농업 발전모델과 이득 예측’에 대해 연구하셨습니

다. 이 연구과제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추진하고 있는 2015년도 정책자문

보고서 집필위원회 설치계획의 지원 사업으로 채택되어 한림원 과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분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향기 부회장님의 ‘생명공학

기술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서는 우리 국민의 유전자변형기술

에 대한 이해 정도는 대단히 낮으며 장기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생명공학기술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시

각차가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울대 김주곤 교수님은 ‘우리나라 생명공학 기술현황과 적용 가능성’에서 

먹는 백신 등 첨단 바이오산업 신소재 생산으로 국가경제를 견인할 융복합 

첨단산업으로 농업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우리나라 일부 소비자

들의 심한 부정적 인식 속에서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올바른 정보공유와 소통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기술발전의 토

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의 곽상수 박사님은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한 한국농업 발전

모델’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식량위기를 예견하면서 다음 세대의 식량 

확보를 위한 가칭 “식량안보법” 제정을 제안하고,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고

기능성 신품종과 국내외의 조건 불리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품종개발을 

역설하셨습니다.           


